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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늘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와 새가 부딪히거나 엔진 

속에 빨려 들어가 항공사고를 일으키는 현상을‘버드 

스트라이크(bird strike)’라고 한다.

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무게 1.8㎏짜리 새가 시속 960

㎞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부딪치면 64t 무게의 충격을 

준다. 버드 스트라이크는 보통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많

이 발생하는데 시속 370㎞로 이륙하는 항공기가 900g

짜리 청둥오리 한 마리와 부딪히면 항공기가 받는 순간 

충격은 5t 정도이다. 집채만한 바위와 부딪히는 셈이다.

그런데 항공기 이외에 우주선도 가끔 버드 스트라이

크를 당하기도 한다. 1995년 5월30일 미국 플로리다 남

부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던 우주왕

복선 디스커버리호가 갑자기 격납고로 향하는 일이 발

생했다.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선 발사대 운영팀

이 연료탱크 단열재에 크고 작은 200여개의 구멍이 뚫

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사 카운터다운을 중단시킨 것

이다.

범인은 노란깃 딱따구리 한 쌍이었다. 둥지를 찾던 딱

따구리 부부가 거품이 굳은 형태의 발포 절연체에 구멍

을 뚫어 놓은 것이었다. 

화들짝 놀란 미국 항공우주국(NASA)는 딱따구리의 

천적인 올빼미 모형과 풍선을 곳곳에 설치하고 발사대

에는 감시자를 24시간 배치했다. 여기에 더해 케네디 우

주센터 활주로 주변에 조류감지 레이더와 원격조정 소

음대포도 증설 배치하고 새들의 먹이인 개미와 곤충이 

새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발사장 주변에 있는 풀도 자

르지 않았다.

결국 이 모든 조치를 취하다보니 메모리얼데이에 맞춰 

발사하려 서두르던 계획은 전면 취소되고, 전면 수리를 

거쳐 한 달이 훨씬 지난 7월에야 다시 발사할 수 있었다.

그래도 새들은 NASA를 도와주지 않았다. 2005년 진

짜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. 7월26일 디스커버리호

의 발사를 지켜보던 지상요원들은 발사 직후 인근에서 

날아오른 독수리

와 연료탱크가 충

돌하는 모습을 목

격했다.(사진) 7월

13일 발사 예정이

었지만 연료센서

의 오작동으로 한 

차례 연기된 데다

가 버드스트라이

크까지 발생하자 

NASA는 사색이 

됐다. 더구나 2003년 2월 같은 우주왕복선인 컬럼비아

호 폭발 참사가 발사 당시 0.75㎏ 무게의 단열재 파편이 

떨어져 왼쪽 날개에 부딛힌 것에서부터 시작됐던 악몽

이 되풀이 되는 듯했다.

그러나 디스커버리호는 무사히 국제우주정거장(ISS)

에 보급품을 전달하고 임무를 수행했다. 그리고 우주 공

간을 유영하며 자체 수리를 통해 발사 중 단열재 일부가 

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했다. 원인이 버드스트라이크 때

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, 단열재 수리는 불가능한 

상황이었다. 고민 끝에 지구 대기권 돌파에는 이상이 없

을 것이란 진단에 따라 8월9일 귀환길에 올라 무사히 지

구로 돌아왔다.

버드스트라이크는 일반 항공기뿐 아니라 우주선에게

도 커다란 위협이다. 그래서 공항이나 발사대 주변에서

는 새들을 쫓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. 최

근에는 다양한 음파를 쏘는 장거리 지향성 스피커와 새

떼를 추적해 쫓아내는 로봇, 새들이 활주로 주변에 둥

지를 틀지 못하도록 새들의 서식을 방해하는 드론 기술

도 개발됐다.

‘버드 스트라이크’ 때문에 가슴 졸인 NASA


